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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산모 사망률과 인종간 보건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종합 

이니셔티브 발표  

  

산모 사망률과 인종간 보건 격차에 관한 태스크 포스 팀 설립  

  

산후 도우미 메디케이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산기 

의료(Perinatal Care) 서비스 이용 확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산모 사망률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정부의 공약에 기반하여, 산모 사망률과 인종간 보건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종합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습니다. 다각적 이니셔티브는 인종간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산모 사망률 및 이병률(morbidity) 문제를 재검토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포함됩니다. 해당 노력에는 지역사회 봉사 활동 및 산후 도우미 메디케이드 보험 적용 

확대, 태아 및 주산기 의료 서비스 접근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조치 등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주민 누구도 21세기에 산모 사망의 

두려움에 직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성들이 산전 건강 관리 서비스 및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막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 

이니셔티브는 용인할 수 없는 산모 사망률의 인종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모두를 위한 

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뉴욕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산모 사망률을 줄이고 인종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uomo 

지사의 공약에 기반합니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산모 사망률 46위를 기록한 

2010년 이후부터 산모 사망률을 줄이는 데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산모 사망률 3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출산 시 사망할 확률이 약 4배나 높고, 뉴욕주에서는 약 

3배나 높기 때문에 인종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여전히 고학력 흑인 여성의 산모 사망률이 고졸 이하의 백인 여성의 산모 사망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모 사망률을 줄이고 인종간 보건 격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발족합니다.  

  

산모 사망률과 인종간 보건 격차에 관한 태스크 포스 팀 설립 태스크 포스 팀은 산모 보건 

향상, 인종 및 경제적 격차 해소, 뉴욕주 산모 사망률 및 이병률 감소에 대해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제공합니다. 태스크 포스에는 산부인과 의사(OB-GYN), 병원 대표단,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 Melissa 

DeRosa 의장, Kathy Hochul 부지사, 뉴욕시 공익 대변인 Letitia James 및 Andrea 

Stewart-Cousins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가 지명한 위원, Carl Heastie 하원 의장, John 

Flanagan 상원 다수당 대표, Brian Kolb 하원 다수당 대표뿐 아니라 기타 이해 관계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조사위원이 해당 테스크 포스 팀을 

이끌게 됩니다.  

• Howard Zucker 박사, 뉴욕주 보건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  

• Sascha James-Conterelli, DNP, CNM, LM, 뉴욕주 인증 산우 도우미 

협회(New York Association of Licensed Midwives) 회장  

• Danielle Laraque-Arena, MD, FAAP- SUNY 업스테이트 회장  

• Wendy Wilcox, MD, MPH, 킹스 카운티 NYC Health and Hospitals 

산부인과장  

  

산모 사망 조사 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Board) 설립 주지사의 여성 및 

소녀에 관한 협의회(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권고에 따라, 주지사는 DOH에 

산모 사망 조사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해당 위원회는 뉴욕주 전역에서 

여성과 어머니의 다양성을 대표 및/또는 이를 위해 봉사하는 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미국 산부인과 학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ACOG)와 

뉴욕시와 협력하여 뉴욕주에서 각 산모 사망 사례를 검토합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산모 

사망률 및 이병률을 줄여 산모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DOH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작성하는 임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해당 권고안은 특히 인종 및 경제 불평등을 고려하여 

작성됩니다.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와 모범 사례 회의 발족 주지사는 인종간 격차를 비롯한 산모 

사망률 및 이병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그레이터 뉴욕주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뉴욕주 보건 협회(Health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 

ACOG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발족합니다. 해당 회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산모 보호 및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 조치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통계, 모범 사례, 지역사회 인식, 의과대학 교과 과정, 의학 대학원 교육 및 개업의 

훈련을 다룰 예정입니다.  

  

산후 도우미 메디케이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시범 프로그램 DOH는 산후 도우미 

메디케이드 보험 적용을 시범 확대 실시합니다. 산후 도우미는 출산 전, 도중 또는 출산 



 

 

후 필요 시 도움을 주는 비의료 출산 도우미입니다. 공인 산후 도우미는 엄마와 아기의 

출산 합병증 감소 등, 긍정적 건강 예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신 과정 설명에 집중한 지원 뉴욕주는 주지사의 시정 방침인 생후 첫 1000일 

이니셔티브(First 1,000 Days of Life Initiative)에 포함된, 산후 도우미 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인 임신 과정 설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산전 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결합하여 임산부 건강 예후를 향상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조산 및 저체중 발생 빈도 감소, 임신성 당뇨병 및 산후 우울증 발병률 

감소, 모유 수유율 증가 및 임신 간 휴지 개선과 관련됩니다. 아울러, 임신 과정에 

집중하는 것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과 백인 여성 사이의 조산아 출산율 격차를 

좁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 의료 교육 및 교과 과정 개발 필요 주지사는 뉴욕주 의학 위원회(State Board 

for Medicine)에 산모 사망률/이병률과 인종간 보건 격차 대한 지속적인 의학 교육에 

참여하라고 적합한 개업의에게 요청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DOH는 SUNY의 

4개 의과대학을 포함한 의과대학과 협력하여 산모 사망률/이병률 및 인종간 보건 

격차에 관한 자료를 의과대학 교과 과정, 의학 대학원 교육 및 개업의 훈련 자료에 

삽입할 계획입니다.  

  

뉴욕주 출산의 질 개선 협력 확대 뉴욕주는 주 전역 병원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출산 시 

출혈에 대처하는 모범 사례를 검토하고 산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임상 지침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미 70개 이상의 병원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커미셔너 공청회 세션 발족 Zucker 커미셔너는 지역사회 운동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임산부 등 지역의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뉴욕주 전역의 고위험 지역을 

방문합니다. 공청회에서는 여성들이 일상적 산전 관리를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에 관해 살펴볼 뿐 아니라, 임신 중독의 증상 및 징후와 산모 사망 및 이병률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습니다. 뉴욕주는 산모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여성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창의적인 해결책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폭넓은 인종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 뉴욕주에서 출산 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사망할 확률은 백인 여성보다 약 4배 높아 다른 주에 비해 훨씬 더 

격차가 큰 것은 전혀 공정한 처사가 아닙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생명을 구하고, 임신 

기간 동안 조언을 해 줄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포함하여 산모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증진함으로써, 인종에 상관없이 뉴욕주의 모든 어머니들은 평등하게 건강하고 장수할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DOH 커미셔너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산은 본질적으로 기쁘지만 두려운 

경험입니다. 공정한 치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산모의 생존에 대한 염려가 이 경험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 모든 여성을 위해 오늘 발표한 



 

 

산모 사망률 및 이병률 감소 이니셔티브는, 출산 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불공평하게 부정적 건강 예후를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Sascha James-Conterelli, DNP, CNM, LM, 뉴욕주 인증 산우 도우미 협회(New York 

Association of Licensed Midwives)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모 사망률 감소 

태스크 포스 팀(Maternal Mortality Task Force)은 뉴욕주 전역 산모 사망률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 전역의 기타 조치를 보완하는 필수 이니셔티브입니다.”  

  

Wendy Wilcox, MD, MPH, 킹스 카운티 NYC Health and Hospitals 산부인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여성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해 온 신부인과 

의사로서, 산모 사망률과 뉴욕주 산모의 산모 사망률 및 이병률 간에 존재하는 상당한 

인종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수립하도록 해당 태스크 포스를 

설립하신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Zucker 박사와 동료들과 함께 뉴욕주 

전역의 보건 평등과 신모 건강의 인종간 격차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뉴욕주 건강 보험 협회(Health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 HANYS)의 Bea 

Graus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ANYS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주지사님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이니셔티브의 하위 사항 대부분은 근거 중심 및 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며, 의료계 전반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보건 격차를 

줄이고 임산부가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와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ACOG 지구 II Iffath Abbasi Hoskins, MD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모 사망률의 

인종적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기에, ACOG 지구 II는 Cuomo 주지사, 태스크 

포스 팀 및 산모 사망 조사 검토위원회 (Maternal Mortality Review Board)와 협력하여 

뉴욕주 전역 병원 및 지역사회 내 인종간 격차의 원인을 밝혀내고 산모 사망 예방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합니다. 2013년부터 ACOG 지구 II의 안전한 산모 이니셔티브(Safe 

Motherhood Initiative)는 산모 사망률 및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임상 모범 사례를 

표준화하려 뉴욕주 전역의 의료기관 및 병원과 협력해 왔습니다. 여성 보건 서비스 

제공자로서 ACOG는 모든 여성들에게 봉사하는 평등한 보건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의 Kenneth E. 

Rask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병원은 산모 사망률에 관해 특히 우려하고 

있으며, 여러모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uomo 

주지사님의 다각적 이니셔티브에서 새로운 희망이 봅니다. 우리 협회는 주정부와 

협력하여 산모 사망률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관해 리더십을 보여 주신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산모 사망 조사 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Committee)  



 

 

  

2010년 설립된 DOH의 산모 사망 조사 위원회(Maternality Mortality Review 

Committee)는 산모 사망률에 대한 포괄적 인구 조사를 실시하여 사망률 추세를 

파악합니다. 산모 사망 조사 위원회는 품질 개선 노력에 사용되는 교육 및 자료에 집중할 

것을 업계에 권고합니다.  

  

DOH는 또한 ‘Every Woman, Every Time’ 캠페인을 통해 Well Woman Care를 

홍보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모든 가임기 여성에게 다음 질문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내년 안에 임신하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사전 조치는 특히 임신 합병증 

위험이 가장 높은 만성 질환을 겪는 여성을 위한 건강한 임신 준비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여성의 경우, 피임에 관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는 산모 보건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Maternal Health, 

PMH)을 체결하고, 위험 집단 내 산모 건강 예후의 형평성을 높이며, 인종적 및 경제적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뉴욕주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과 이병률을 종식시킵니다. 이는 

공중 보건 단체, 전문 업계, 병원 협회 및 의료기관 간의 협력입니다. PMH는 저개발 

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Well Woman care 평생 교육 학점 웨비나 

과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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